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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본인과 자녀가 경험한 차별경험이 가구주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표본은 여성가족부의 ｢2021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를 활용하여, 연구에 부합한 1,631명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0을 통해 기술통계, 차이검증,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을 한부모 및 가족특성 요인, 건강요인, 경제자원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우울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요인 중 건강상태, 운동빈도, 우울감 해결 방법이 유의미했고, 경제자원 요인은 거주 형태, 월 

가구소득이 유의미했다. 둘째,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건강요인의 건강상태, 경제자원 요인의 

월 가구소득, 가구주 차별경험, 자녀 차별경험, 전체 차별경험이 유의미했다. 한부모 및 가족특성 요인은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건강요인과 경제자원 요인을 비롯해 차별경험이 우울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한부모가족, 차별경험, 우울, 정신건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single-parent household 

heads and their children on their level of depression. As its sample, the study used data from 1,631 relevant 

respondents to the 2021 Single-Parent Family Status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version 25.0,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difference 

verification, correlations, and regression analysis. First,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classified as single-parent and 

family characteristics, health factors, and economic resources, and differences in depression were analyzed 

accordingly. Among the health factors, health status, frequency of exercise, and methods of alleviating depression 

were significant. Regarding economic resources, housing type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were significant 

factors. Second, factors influencing the impa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on depression were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among health factors, health status was significant. With regard to economic resources, 

monthly household income, discrimination experiences of household heads,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children, and overall discrimination experiences were significant. No significant variables were identified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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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parent and family characteristic factors. Therefore, it was evident that health factors and economic resources, 

as well as discrimination experiences, are important variables that increase depression in single-parent household 

heads. Based on these findings, corresponding relevant alternatives were suggested.

Key words: single-parent household, discrimination experience, depression, mental health

Ⅰ. 서론

한국의 산업화는 경제발전을 비롯해 사회 여러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화 역시 다양한 문화가 한 공간에 공존

하게 되면서 우리의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확대가족을 미풍양속으

로 여기던 과거와 달리 현대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났

다.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족, 동성애가족, 한부모가족 등이 그 

예이다. 그중 한부모가족은 부나 모가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어 경제적 곤란과 함께 돌봄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여성가족부 외, 

2020). 이러한 상황들은 한부모가족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ullock, 1994). 한부모가족은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정의에 따라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

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치

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

진 자, 미혼자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부자가족을 

의미한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혼인상태의 경우 

이혼 81.6%, 사별 11.6%, 기타 6.8%로 이혼이 가장 많고, 가구 

구성은 모자가구 53.4%, 부자가구 20.7%, 모자+기타가구 

14.0%로 모자가구가 가장 많았다(여성가족부, 2021).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년도 별 한부모 가구수를 

조사했는데 2018년-2022년까지 1,539천, 1,529천, 1,533천, 

1,510천, 1,494천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

타났다. 구성비율은 일반가구와 비교했을 때 7.7%, 7.5%, 7.3%, 

7.0%, 6.9%로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통계청, 2023). 한부

모가구의 비율이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지만,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구성비가 7%에 가깝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부모가족은 우울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화진, 

2023a; 오성은, 김한성, 2020). 우울은 자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황정우 외, 2017), 이들을 위한 정신건

강 차원의 연구가 최근 들어 여러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국내에서 한부모가족 가구주 대상의 우울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진행되었다. 연

구 대부분은 남녀 차이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에 대한 

내용이었다. 본 고에서는 대상이 한부모가족인 점을 고려하여 

그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자원과의 관

계를 검토해 보고자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 특성을 한부모 및 

가족 특성 요인과 경제자원 요인으로 구분하고(고선강, 송혜

림, 강은주, 2023), 본 연구의 핵심 변수가 우울인 것을 반영하

여 건강요인을 추가함으로써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 다차원적 측면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한부모 및 가족 특성 요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

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양육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자녀에 대

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부모 역할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자

녀에 대한 학업 지도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가정생활에 만족하

는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 증가하였다(문화진a, 2023; 유수정, 

2022; 장혜원, 2022; 오성은, 김한성, 2020; 남수연, 2017; 노영

희, 김상인, 2016; 김정란, 김혜신, 2014). 건강요인에 있어 한

부모가족 가구주의 건강상태와 우울 수준은 부적 영향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진, 2023a; 유수정, 2022; 남수연, 

2017). 경제자원 요인은 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직장 규모가 

커질수록, 정규직 대비 임시 및 일용직 집단인 경우, 비취업자

인 경우, 주거형태가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졌

다(문화진, 2023a; 장혜원, 2022; 노영희, 김상인, 2016; 김정

란, 김혜신, 2014). 이처럼 한부모가족 가구주에게 있어서 대부

분 부정적 상황과 요인들이 우울을 증가시켰고, 유발 원인은 

어느 특정 요소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였다.

한부모가 된 이후에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한

부모가 지각하는 우울감은 자녀들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에 문제를 일으키는 등 청소년기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밝혀졌다(문화진, 2023b; 연은모, 최효식, 2021). 즉, 

한부모가족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모나 부의 우울감은 자녀에

게도 심리적 위험을 비롯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데도 어려

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도 건강한 자아

로 성장하기에 앞서 우울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부모

가족 가구주의 정신건강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족에 대한 인식과 사회가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

회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선입견은 여전해 보

인다. 짐작하듯이 한부모가족은 다른 집단보다 사회적 배제와 

선입견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김안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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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현, 2014). 이러한 차별경험은 양육, 경제, 건강 등에 문제

를 일으킬 뿐 아니라 우울 등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한부모가족 가구

주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변

수들의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

서 실시한 ｢2021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한부

모가족이 가구주 본인과 자녀가 경험한 차별경험이 가구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한

부모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들 삶의 일면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

울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

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차별경험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을 설명하는 주요 원인

으로 이들이 사회 안팎에서 겪는 차별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사회과학에서의 차별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차별은 편

견으로부터 오는 구체적인 행동(김지영, 이윤석, 2022) 혹은 특

정한 대상을 보는 부정적 행동과 태도라고 볼 수 있다(박현식, 

2008). 다수자가 소수자에 대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때 사회

적 차별이라 본다(감정기, 임은애, 2005). 막스베버는 지배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게 자원이나 기회로부터 배제 시키

기 위한 하나의 기제로 차별을 설명하였다(Weber(1968), 김우

균, 김승섭, 손인서, 2015 재인용). 따라서 차별은 개인이나 집

단이 소속 또는 정체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

(Krieger, 2014).

차별의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성별, 경제적 

상태, 고용조건, 한부모가족, 동성애 가족 등이 이에 해당한

다. 한부모가족이 겪은 부당한 차별경험을 동네나 이웃주민, 

학교나 보육시설, 가족 및 친척, 직장/일터, 공공기관 등 5개 

영역으로 살펴보았을 때 2015년, 2018년, 2021년 모든 영역에

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자녀들까지 

차별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여성가족

부, 2021).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한 경기도는 한부모가족지원 사

업의 단편적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비스 제공의 확대와 

문제점 개선 및 거점기관으로서 유관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촉

진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2019년 ʻ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 기관ʼ을 설립하였다. 본 기관에서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거점기관 누리집, 2024).

차별경험이 어떤 변인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활

발히 진행된데 비해, 한부모가족의 어떤 요인들이 차별에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이이나와 

이창배(2023)는 한부모가족 양육자의 차별피해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차별피해 경험은 한부모가족 양육자 본인이 동네

나 이웃주민, 학교나 보육시설, 가족 및 친척, 직장/일터, 공공

기관에서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분석결과 성별이 

남성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차별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에 포함되는 미혼모

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다. 김지현(2021)의 연구에서 자

라면서 부모로부터의 긍정적인 영향, 임신전 부모님과의 관계, 

현재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의 정서적 지원으로 구성된 원

가족과의 관계는 직장 및 공공기관에서의 차별을 의미하는 권

리, 이성 및 주변인으로 인한 차별을 의미하는 관계, 성적·부

정적 시선 등을 의미하는 규범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는 차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에 해당하진 

않지만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김지영과 이윤

석(2022)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은 배우자의 연령이 낮을수

록, 재혼 가구인 경우, 가구 수입이 낮을수록, 도시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직장과 일터에서 차별을 많이 경험하였

다. 거리나 동네에서는 중국계 한국인보다 동남아시아, 중앙

아시아, 기타지역 출신인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한국어 실력

이 어눌할수록,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차별을 많이 경험

하였다. 상점이나 음식점에서의 차별은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

을 주었는데 중국계 한국인보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출신지역인 경우, 연령이 낮고, 재혼인 경우, 교육연수가 많고, 

한국어 실력이 어눌할수록, 참여모임이 많을수록 차별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가구주는 동네나 이웃 주민, 가족 등으로 구성

된 사적 공간과 학교나 보육 시설의 공적 공간 혹은 직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원가족과의 관

계, 연령, 성별 등이 한부모가족 가구주들이 겪는 차별의 일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 가구

주의 차별경험에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는지 한부모 및 가족

특성 요인, 건강요인, 경제자원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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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차별경험과 우울

인간에게 있어 차별경험은 신체와 심리 건강 모두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데(Pascoe & Smart, 2009), 양육과 경제활동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에게 우울은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Doherty, Susan & Needle, 1989). 

｢2021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한부모의 우울장애 유병

률은 전체 응답자의 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한국

의 사회지표｣ 자료수치에서 만 19세 이상 10.5%가 우울을 경

험하는 것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수치이다(여성가족부, 

2021).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차별경험과 우울에 대한 연

구가 다수 진행되었지만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한 연구는 미

흡해 보인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을 비롯해 모자가족, 결혼이주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를 살

펴보고자 한다.

2018년과 2021년도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

부모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우미정, 최미숙과 임효연(2022)의 

연구에서 한부모가 주택임차 시 차별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문화진(2023a)은 자녀의 차별경험과 한

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자녀가 동

네나 이웃주민, 학교나 보육시설,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의 차

별경험이 많을수록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는 차별경험의 주체가 일부 다르지만 

본인과 자녀의 차별경험은 한부모가족 가구주에게 우울 수준

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부모가족의 범주에 포함되

는 모자가족 가구주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이웃관계, 자녀의 

학교, 직장, 공공기관 등에서의 사회적 차별경험은 우울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란, 김혜신, 2014). 아울러 결혼

이주여성 대상의 연구에서 한국 생활을 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묻는 차

별경험 유무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정은, 

2017). 40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다. 김정

석, 신유리와 노승현(2017)은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즉, 지

난 1년간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다양한 생활영역(결혼, 취업, 

지역사회 생활 등)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경험 

하였는지의 여부는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경험의 주체는 다소 다르지만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장

애인 등 다양한 대상들이 겪었던 사회적 차별경험들은 그들의 

우울을 유발하는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

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차별경험이 그들의 우울에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 원인에 대한 대안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표본

차별경험이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2021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

사｣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

하기 위한 추세연구(trend study)로 2012년부터 3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규정된 법정 조사이자 통계청 승인(승인번호 제154016)을 

받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조사이다.

조사기간은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실시되었

고,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가구방문 면접조

사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이고 무

응답 데이터를 제외하고 본 연구 모형에 부합한 1,631명을 연

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구체적인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조작

적 정의는 혼인상태가 이혼, 사별, 미혼, 별거 중 하나이고, 18

세 이하의 아동을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본인과 자녀(들)로 

구성된 모/부자 가족의 가구주를 의미한다.

2. 측정도구

1) 우울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Spitzer, 

Kroenke & Williams(1999)에 의해 개발된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를 한국판 표준화 과정을 거쳐 완성한 최홍석 

외(2007)의 PHQ-9를 활용하였다. 질문은 ʻ귀하는 지난 2주 동

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ʼ로 각 

항목별 문항은 다음과 같다. ʻ일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ʼ, ʻ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ʼ, ʻ잠들기 어렵

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ʼ, ʻ피곤함, 기력이 저하됨ʼ, 

ʻ식욕 저하 혹은 과식ʼ, ʻ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내 가

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ʼ, ʻ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

중하기 어려움ʼ, ʻ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

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

다니고 서성거림ʼ, ʻ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자해하는 생각들ʼ로 구성되었다. 

응답의 범주는 4점 리커트 척도로 ʻ전혀 아니다ʼ 1점, ʻ여러 날 

동안ʼ 2점, ʻ일주일 이상ʼ 3점, ʻ거의 매일ʼ 4점으로 총 9문항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홍석 

외(2007)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Cronbach ɑ=.85였고, 

PHQ-9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연구한 박승진 외(2010)의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ɑ=.8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는 Cronbach ɑ=.8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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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경험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차별경험은 한부모가족 가구주 본인과 

자녀의 입장에 따라 각각 설정되어있다. 질문은 ʻ귀하와 귀하

의 자녀는 평소 한부모가족으로서 부당한 일이나 차별을 얼마

나 경험했습니까? 본인 및 자녀의 입장에서 다음 각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ʼ이다. 구체적인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본

인의 입장은 ʻ동네나 이웃주민(한부모라는 이유로 월세·전세 

계약 거부, 한부모임을 밝힌 후 연락 끊김, 한부모에 대한 부정

적 시선 등)ʼ, ʻ학교나 보육시설(한부모라는 이유로 이용 불이

익, 학무모 모임에서 배제 경험, 양부모가족이 당연한 행사 개

최 등)ʼ, ʻ가족 및 친적(한부모라는 이유로 가족 의사결정에서 

배제, 한부모에 대한 모욕적인 말 등)ʼ, ʻ직장/일터(한부모라는 

이유로 채용 불이익이나 휴가·휴직 거부, 동료로부터 따돌림 

등)ʼ, ʻ공공기관(한부모라는 이유로 냉대, 공개된 공간에서 사생

활 노출 등)ʼ이었다. 자녀의 입장은 ʻ동네나 이웃주민(한부모 

자녀임을 밝힌 후 연락 끊김, 한부모 자녀에 대한 부정적 시선 

등)ʼ, ʻ학교나 보육시설(한부모 자녀라는 이유로 이용 불이익, 

또래 모임에서 배제 경험, 양부모가족이 당연한 행사 개최 등)ʼ, 

ʻ가족 및 친척(한부모 자녀라는 이유로 가족 의사결정에서 배

제, 한부모 자녀에 대한 모욕적인 말 등)ʼ이다. 응답의 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ʻ전혀 아니다ʼ 1점, ʻ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

다ʼ 2점, ʻ차별을 받은 편이다ʼ 3점, ʻ심한 차별을 받았다ʼ 4점, 

ʻ한부모임을 밝히지 않음ʼ 5점으로 본인 차별경험 5문항, 자녀 

차별경험 3문항으로 총 8문항이다. 문항들의 합산 점수가 높을

수록 차별경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본인 차

별경험 Cronbach ɑ=.89, 자녀 차별경험 Cronbach ɑ=.88, 전

체 차별경험 Cronbach =.93으로 나타났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사용된 일반적 특성을 한부모 및 가

족 특성 요인, 건강요인, 경제자원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한부

모 및 가족 특성 요인은 연령, 한부모가족 사유, 가족 수이다. 

한부모가족 사유는 미혼, 이혼, 사별, 별거이고, 가족 수는 가

구주 본인과 자녀를 합한 수이다. 건강요인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가구주 본인이 지각하는 평

소 건강상태이며, 운동빈도는 현재 걷기, 등산, 헬스 등 규칙적

인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경제자원 요인은 거주형태

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개인 근로 및 사업소득을 의

미하는 월 가구소득이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

행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해 기

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진행하였고, 

집단 간 세부적 차이는 Tukey Hsb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 간 유의미한 관계 확인을 위해 Pearson의 적

률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

울에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표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1,631명의 

일반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부모 및 가족 특성 요인에 해당하는 연령대는 20대 26

명(1.6%), 30대 346명(21.2%), 40대 996명(61.1%), 50대 이상 

263명(16.1%)이었다. 한부모가족 사유는 미혼 64명(3.9%), 이

혼 1,340명(82.2%), 사별 199명(12.2%), 별거 28명(1.7%)이었

으며, 가족 수는 2명 846명(51.9%), 3명 654명(40.1%), 4명 이

상이 131명(8.0%)이었다. 건강요인에 해당하는 건강상태는 매

우 나쁜편 51명(3.1%), 나쁜편 369명(22.6%), 좋은편 1,031명

구분 변수 변수값 빈도 백분율 평균(SD)

한부모 및 

가족 특성 요인

연령대

20대 26 1.6

43.97(5.84)
30대 346 21.2

40대 996 61.1

50대 이상 263 16.1

한부모가족 사유

미혼 64 3.9

이혼 1340 82.2

사별 199 12.2

별거 28 1.7

가족 수

2명 846 51.9

2.57(.65)3명 654 40.1

4명 이상 131 8.0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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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매우 좋은편 180명(11.0%)이었다. 운동빈도는 전혀 

하지않음 729명(44.7%), 한 달에 2-3회 225명(13.8%), 일주일

에 1-3회 654명(34.6%), 일주일에 4회 이상 113명(6.9%)이었

다. 우울감 해결 방법은 혼자서 566명(34.7%), 친구나 가족 

798명(48.9%), 음주 129명(7.9%), 운동 등 취미활동 102명

(6.3%), 의료기관 및 상담 36명(2.2%)이었다. 거주 형태는 자

가 284명(17.4%), 전세 472명(28.9%), 보증금 있는 월세 484명

(29.7%), 보증금 없는 월세 및 무상 등 391명(24.0%)이었다. 

월 가구소득은 100만 원 미만 70명(4.3%), 100-200만 원 미만 

615명(37.7%), 200-300만 원 미만 642명(39.4%), 300만 원 이

상 304명(18.6%)이었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후 집단 

간 유의미성 검증을 위해 Tukey Hsb의 사후분석을 진행하였

다. 분석에 따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우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건

강상태, 운동빈도, 우울감 해결 방법, 거주 형태, 월 가구소득

이었다. 집단 간 세부적 차이를 확인한 결과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편, 나쁜편, 좋은편 이상 순으로, 우울감 해결 방법은 의료

기관 및 상담, 음주/혼자서, 운동 및 취미활동 등 순으로 우울

이 더 높았다. 월 가구소득은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

만, 200만 원 이상 순으로 우울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수의 전반적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

석을 실시하였다. 산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울 전

체 평균은 1.47점(SD=.49)이었다. 가구주 차별경험은 1.83점

(SD=.64), 자녀 차별경험 1.83점(SD=.68), 전체 차별경험은 

1.83점(SD=.6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 가구주 차별경험, 자녀 차별경험, 

전체 차별경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우

울과 가구주 차별경험(r =.260, p ˂.001), 자녀 차별경험(r = 

.240, p ˂.001), 전체 차별경험(r =.263, p ˂.001) 모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변수 변수값 빈도 백분율 평균(SD)

건강요인

건강상태

매우 나쁜편 51 3.1

나쁜편 369 22.6

좋은편 1031 63.2

매우 좋은편 180 11.0

운동빈도

전혀 하지 않음 729 44.7

한달에 2-3회 225 13.8

일주일에 1-3회 654 34.6

일주일에 4회 이상 113 6.9

우울감 해결 방법

혼자서 566 34.7

친구 및 가족 798 48.9

음주 129 7.9

운동 및 취미활동 등 102 6.3

의료기관 및 상담 36 2.2

경제자원 요인

거주형태

자가 284 17.4

전세 472 28.9

보증금 있는 월세 484 29.7

보증금 없는 월세 및 무상 등 391 24.0

월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70 4.3

100-200만 원 미만 615 37.7

200-300만 원 미만 642 39.4

300만 원 이상 304 18.6

연령대, 가족 수는 연속형 변수를 범주화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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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우울 1.47 .49 1.58 2.70

가구주 차별경험 1.83 .64 .52 -.218

자녀 차별경험 1.83 .68 .40 -.516

전체 차별경험 1.83 .63 .46 -.339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주요변수 기술통계(N=1,631)

우울 가구주 차별경험 자녀 차별경험 전체 차별경험

우울 1

가구주 차별경험 .260*** 1

자녀 차별경험 .240*** .832*** 1

전체 차별경험 .263*** .974*** .935*** 1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N=1,631)

변수 변수값
우울

M(SD) F(T) Tukey Hsb

한부모 및

가족 특성 요인

연령대

20-30대 1.42(.48)

1.7540대 1.48(.49)

50대 이상 1.48(.50)

한부모가족 사유

미혼 1.51(.67)

.75
이혼 1.46(.48)

사별 1.46(.52)

별거 1.58(.50)

가족 수

2명 1.48(.51)

1.523명 1.44(.46)

4명 이상 1.50(.56)

건강요인

건강상태

매우 나쁜편 2.06(.67)

84.41***

a

나쁜편 1.71(.59) b

좋은편 1.37(.41) c

매우 좋은편 1.33(.33) c

운동빈도

전혀 하지 않음 1.51(.55)

4.98**
한달에 2-3회 1.47(.48)

일주일에 1-3회 1.42(.40)

일주일에 4회 이상 1.40(.46)

우울감 해결 방법

혼자서 1.55(.53)

16.93***

b

친구 및 가족 1.39(.43) bc

음주 1.56(.56) b

운동 및 취미활동 등 1.34(.38) c

의료기관 및 상담 1.84(.69) a

경제자원 요인

거주형태

자가 1.34(.35)

12.02***

c

전세 1.47(.46) b

보증금 있는 월세 1.45(.54) b

보증금 없는 월세 및 무상 등 1.57(.53) a

월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1.75(.64)

19.11***

a

100-200만 원 미만 1.54(.57) b

200-300만 원 미만 1.41(.43) c

300만 원 이상 1.38(.33) c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차이(N=1,631)



김정희(2024). 차별경험이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8(3), 17-27. ISSN 1738-0391(Print). 2713-9662(Online). http://dx.doi.org/10.22626/jkfrma.2024.28.3.002

－ 24 －

3.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 여부를 위한 공

차 및 VIF 값을 확인한 결과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아 본 모형

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귀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을 포함한 가구주 차별경험, 자녀 차별경험, 전체 차별

경험 세 가지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

시하였다.

1모형의 설명력은 19.5%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조

사대상자의 일반적 요인 중 건강상태(β=-.288, p ˂.001), 가구

주 차별경험(β=.245, p ˂.001), 우울감 해결 방법(β=-.095, p

˂.001), 월 가구소득(β=-.063, p ˂.05)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

다. 2모형의 설명력은 18.9%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유의미한 변수는 건강상태(β=-.294, p ˂.001), 자녀 차별경험

(β=.233, p ˂.001), 우울감 해결 방법(β=-.097, p ˂.001), 월 

가구소득(β=-.061, p ˂.05)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3모형의 

설명력은 19.8%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유의미한 변

수 중 건강상태(β=-.289, p ˂.001), 전체 차별경험(β=.251, p

˂.001), 우울감 해결 방법(β=-.096, p ˂.001), 월 가구소득(β

=-.064, p ˂.05)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모든 모형에서 건강상태, 차별경험, 우울감 해결 방법, 월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부

모가족 가구주는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차별경험 수준이 높을

수록, 우울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친구 및 가족과 이야

기를 하거나 혹은 운동 및 취미활동 등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한부모가족 가구주에게 있어 본인과 자녀

가 경험한 차별경험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연구모형에 부합한 1,631명의 데이터를 추출하

여 SPSS 25.0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

이이다. 우울과 유의미한 변수는 건강요인의 건강상태, 운동빈

도, 우울감 해결 방법이었고, 경제자원 요인은 거주형태, 월 가

구소득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및 가족특성 요인은 유의미한 변

수가 없었다. 건강요인에 해당하는 건강상태는 좋은편 이상보

다 나쁜편 이하, 운동빈도는 일주일에 4회 이상보다 한 달에 

2-3회 이하, 우울감 해결 방법은 의료기관 및 상담, 음주/혼자

서, 운동 및 취미활동 등 순으로 우울 수준이 높았다. 한부모

의 우울은 다양한 상황을 비롯해 이중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에 기인할 수 있는데(문화진, 2023a), 현

재의 건강상태나 건강을 위한 노력들은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은 이혼 

후 자신이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은 부적 관계였고

변수
1모형 2모형 3모형

B β B β B β

(상수) (1.977)*** (2.025)*** (1.960)***

한부모 및

가족 특성 요인

연령 -.001 -.013 -.001 -.015 -.001 -.013

한부모가족 사유 -.017 -.008 -.021 -.010 -.020 -.009

가족 수 .002 .002 .002 .003 .003 .004

건강요인

건강상태 -.215*** -.288 -.220*** -.294 -.216*** -.289

운동빈도 -.007 -.027 -.006 -.022 -.006 -.023

우울감 해결 방법 -.094*** -.095 -.096*** -.097 -.094*** -.096

경제자원요인
거주형태 -.057 -.044 -.060 -.047 -.057 -.044

월 가구소득 -.038* -.063 -.037* -.061 -.039* -.064

가구주 차별경험 .187*** .245 - - - -

자녀 차별경험 - - .168*** .233 - -

전체 차별경험 - - - - .195*** .251

R2(Adj. R2) .195(.190) .189(.185) .198(.193)

F(p) 43.601*** 42.008*** 44.362***

Dummy Variable = 1

1) 한부모가족 사유(D=이혼, 사별) 2) 우울감 해결 방법(D=친구 및 가족, 운동 및 취미활동 등) 3) 거주형태(D=자가)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차별경험이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N=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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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송다영, 2019), 양부모에 비해 한부모의 건강 불평등 

위험성이 높았다(강창현, 2016)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함께하였

다. 경제자원 요인에 해당하는 거주형태는 보증금 없는 월세 

및 무상 등, 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자가 순으로, 월 가구소득

은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순으로 

우울 수준이 높았다.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거주형태와 월 가구

소득은 이들의 가족자원에 해당하는데, 가족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은 우울 수준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한부모가

족 가구주는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비정

규직 근로를 할 확률이 높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문은영, 2011). 이러한 상황들은 

우울 수준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의 소득과 우울감의 부적 영향력이 있었던 김정란과 김

혜신(2014)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나, 직장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소희와 김성희(2019)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자의 우울 수준

이 가장 낮아 경제적 요인과 우울의 관계는 대상 및 상황에 따

라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 건강요인

의 건강상태, 우울감 해결 방법이었고, 경제자원 요인은 월 가

구소득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및 가족특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주요변수로는 가구주 차별경험, 자녀 차별경

험, 전체 차별경험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차별과 건강

과의 연관성을 두 가지 경로로 설명하고 있다. 차별은 스트레

스를 일으키는데 우리 몸은 이러한 과정에 코르티솔(cortisol)1) 

과다 분비로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김유균, 김승섭, 

손인서, 2015). 또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음주나 흡연 

등의 반복적 행태들은 신체와 정신건강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

게 된다(Pascoe & Smart, 2009). 따라서 차별경험은 한부모가

족 가구주의 우울을 증가시키고 아울러 신체건강까지 저하시

키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한부모, 모자가족, 미혼모, 결혼이

주여성, 장애인이 경험한 차별 역시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

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우미정 외, 2022; 김지현, 

2021; 예정은, 2017; 김정석 외, 2017; 김정란, 김혜신, 2014).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 

감소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부모가족의 차별 예

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의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 전국의 

가족센터를 비롯해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 기관 등에서

는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

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이 겪는 사회에서의 부당한 일이나 차별

의 경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교

육의 대상 확대와 내용의 개편이 필요함을 의미하는데, 특히 

1) 코르티솔(cortisol)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사 및 심혈관계의 기능을 향상 

시키는 공급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의 경우, 코르티솔 농

도가 낮아지게 되어 혈액순환 장애로 사망할 수도 있다(Vanderʼs 인체생

리학, 2017).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 기관에서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

으로 방학 직전 등을 이용해 1시간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과 시간의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 및 기

업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한부모가족의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이 자유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부모가족 가구주를 위한 자조모임 및 건강개선 프

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우울감 해결을 위

해 친구나 가족과 소통하거나 운동 등을 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여러 상황들을 개선하고자 이

미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에는 자조모임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과의 모임을 통해 사회적 소외감

을 경감시키고, 한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 활동은 취미, 동아리, 여가·문화 활동, 캠핑, 제빵, 취업 

및 창업정보 제공 등으로 대부분 이벤트성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모집 인원도 5-10가정 안팎의 

대상자를 모집하여 모집 단위가 작은 편이며, 진행 기관에도 

선택적으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가구

주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

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가구주들

의 건강을 위한 사회복지 기관 자체적인 운동프로그램 개설과 

지역사회 내 협력병원을 통한 검진 서비스가 제공되어 한부모

가족에게 취약한 신체 및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가계 경제자원 관리 서비스

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부모가족 가구주는 이중 역할을 감내해

야 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제도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

출과 근로소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케어

하는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한부모가족 생애주기에 따른 가계 

경제자원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가족지원서비

스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 및 

교육 서비스, 부양 서비스, 가사 서비스, 가족 관계 증진 서비

스 등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에 

있어 직장에서의 역할은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직장에서는 

한부모가족 가구주에 대한 탄력적인 휴일 및 조기 퇴근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기업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

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가구주와 자녀가 경험한 

차별경험이 가구주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독립변수인 차별경험이 한부모가족 가구주 본인 

및 자녀의 입장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은 자녀가 

직접 경험하였다는 사실 여부가 정확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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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자녀가 직접 경험한 차별요인의 우울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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